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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지난 18일 무용학부 김지영(발

레) 교수가 주관하는 ‘김지영의 

ONE DAY Ⅱ’가 마포아트센터 아트

홀 맥에서 열렸다. 2022년 시즌1에 

이어 4년 만에 열린 공연을 우리학

교 무용학부 학생들과 함께했다. 무

대의 주제는 꿈이었다. 발레리나 은

퇴 후 교육자가 된 김 교수와 그의 

학생들은 저마다의 꿈을 몸짓으로 

표현했다. 우리신문은 무대 위에서 

꿈을 표현하는 현장을 찾았다. 

꿈을 향한 학생들의 도약

무대를 채운 아마추어의 진정성

일교차로 쌀쌀했던 저녁, 마포아

트센터는 붐비는 관객들로 공연 시

작 전부터 열기가 높았다. 특히 단

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각 학교의 교

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눈에 띄었

다. 초청을 받고 참석한 약 60여 명

의 무용 꿈나무들은 들뜬 표정으로 

공연을 기다렸다. 2학년 박서현 학

생은 “존경하던 김지영 교수님과 

선배님들의 무대를 직접 볼 수 있어 

설렌다”며 기대를 드러냈다.

공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진 뒤 모

차르트의 ‘작은 별 변주곡’이 흐르

기 시작했다. 김 교수의 애제자인 

초등학생 남주아 학생의 귀여운 무

대 이후, 우리학교 무용학부 학생들

이 등장했다. 무대 위 설치된 세 개

의 발레 바 앞에서 학생들은 몸을 

푸는 듯한 기본 동작에 집중했다. 

곧이어 졸업생 김은서(무용학 

2022) 씨의 독무가 이어졌다. 팔을 

머리 위로 들고 한쪽 다리를 곱게 

편 채 연속으로 회전하는 모습은 마

치 정교한 오르골 속 인형 같았다.

이어 분위기가 급변하며 푸른 배

경 속에 검은 의상을 맞춰 입은 학

생 12명이 등장했다. 정적 속에서 

이어진 단체 안무와 서로를 탐색하

듯 펼쳐진 듀엣 무대는 숨 쉬는 법

을 잊을 정도로 관객을 집중하게 했

다. 주황색 배경으로 바뀐 뒤 김 씨

가 두 명의 남학생 사이를 가르며 

점프한 순간 객석 곳곳에서 “오!”하

는 낮은 감탄사가 나왔다. 중력을 

받지 않는 듯한 움직임은 사람이 날 

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

다. 들뜬듯한 학생들의 몸짓을 보며 

그들이 느끼는 설렘이 와 닿았다.  

공연이 열리기 한 달 전, 인터뷰를 

위해 무용학관에서 만난 김 교수에

게 들었던 기획의도가 떠올랐다. 김 

교수는 “학생들이 기술적으로 완벽

하지 않을 수 있고 부족한 점도 많

을 것”이라면서도 “때로는 프로보

다 가슴 뜨거운 아마추어가 전하는 

진정성이 관객에게 더 큰 울림을 줄 

때가 있다”고 전했다. 이어 “학생들

의 꿈이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정으

로 다가가기를 바랐다”고 말했다. 

기획의도대로 학생들의 진정성이 

관객에게 큰 울림을 전했다.

토슈즈 내려놓고 교수의 길로

스승 따라 걷는 꿈의 대물림

학생들의 무대가 끝나고 김 교수

가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

터져나왔다. 김 교수의 연기는 순식

간에 공연 속으로 끌어들였다. 원하

는 음악이 나오지 않자 톰과 제리의 

‘제리’처럼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

젖히며 심통을 부리는 연기는 관객

들의 웃음을 자아냈다.

짧은 연기가 끝난 후 무대 뒤 스

크린에는 솔직한 인터뷰 영상이 흘

러나왔다. 김 교수는 영상에서 “첫

사랑(발레)이 끝난 슬픔이 컸다”며 

은퇴 당시의 소감을 밝혔다. 그러나 

슬픔도 잠시 김 교수는 이제 우리학

교 무용학부관으로 출근해 제자들과 

소통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

다. 김 교수는 “한번은 학생들이 스

스로 연습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

부족한 점이 많아도 열심히 하는 모

습에 울컥했다”며 “자기 자신한테 열

정이 있으면 좋겠다”고 학생들에게 

전했다. 이후 무대는 강렬했다. 붉은 

상의를 입은 학생들이 단체 안무를 

추며 팔을 휘두르자 무대 위에는 붉

은 물결이 일렁였다. 무언가를 간절

히 갈망하고 고뇌하는 듯한 몸짓이 

장내를 압도했다. 무대의 우측에서

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신의 

꿈을 표현한  뒤 퇴장했다. 독무를 펼

친 졸업생 김은서 씨는 “미래에 발레

단에 소속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

을 추고 싶다”며 “춤을 본 사람들이 

감동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

했다”고 말했다.

클라이맥스는 김 교수의 은퇴를 

상징하는 장면이었다. 홀로 빛에 의

존한 채 화려한 발레복을 벗고 토슈

즈까지 내려놓는 모습에서 발레가 

김 교수의 인생에서 가졌던 무게감

이 고스란히 전달됐다. 우울과 방황

의 시간을 지나 정장을 차려입은 김 

교수가 다시 경쾌한 리듬에서 햐얀 

셔츠를 입은 학생들과 조우했을 때 

공연의 감동은 최고조에 달했다. 앞

장서는 교수와 그 뒤를 따르는 학생

들의 행진은 은퇴한 발레리나가 스

승으로서 제자들의 꿈이 되어주는 

모습을 보여줬다. 무대가 끝나자 뜨

거운 환호와 “브라보!”라는 함성이 

공연장을 가득 메웠다.

공연 후 로비는 발 디딜 틈 없이 

북적였다. 학생들은 지인들이 건넨 

꽃다발을 들고 포토존에서 마지막 

여운을 기록했다. 무대에 선 김도희

(무용학 2023) 씨는 “이곳이 입학 

후 처음으로 교수님의 공연에 참여

했던 장소”라며 “졸업을 앞둔 지금 

다시 같은 무대에 서게 됐다는 점이 

남다르게 느껴진다”고 말했다. 조승

연(무용학 2025) 씨는 “무대 위에서 

아름다운 움직임을 관람할 수 있다

는 점이 준비하는 동안 큰 에너지를 

줬다”는 소감을 전했다. 관람객 이

지연 씨는 “단순히 기술을 뽐내는 

공연이 아니라 무언가에 미쳐서 꿈

을 꾼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

새삼 느꼈다”고 말했다.

토슈즈와 함께 내려놓은 발레와의 ‘첫사랑’

제자들과 준비한 마지막 행진

서라수 기자 sooxoosoo@khu.ac.kr

무용학부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꿈을 표현하고 있다.�  (사진=무용학부 제공)


